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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성근 1심 징역 3 년…채상병 유족 "형량 실망…어느 부모가 군에 보내겠나"

등록 2026.05.08 12:41:37  |  수정 2026.05.08 14:00:23

[서울=뉴시스] 정병혁 기자 = '채상병 순직 사건'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

은 가운데, 유족이 "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냐"며 "형량에 너무

실망스럽다"고 호소했다. 2026.05.08. jhope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오정우 기자 = '채상병 순직 사건'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

은 것에 대해 유족이 "아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가볍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냐"며 "형량에 너

무 실망스럽다"고 호소했다.

채상병의 유족은 8일 낮 12시께 법정을 나온 뒤 이같이 말한 뒤 "지휘관 임성근, 박상현, 최진규에 대한 엄벌 처벌을 원하고 절

대 용서 못한다. 3명은 죗값을 받아야 한다"고 밝혔다.

이어 "(형량이) 10년, 20년 나와도 자식이 없다"며 "지금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"라고 했다.

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"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 병사의 죽음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려고 했던 세력이 아직 선고를 받지 못했

다"며 "이 판결은 끝이 아니다"라고 덧붙였다.

해병대예비역연대도 임 전 사단장 등에 대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"채상병을 순직에 이르게 한, 수사외압을 가한 윤석열과 그

잔당에 대해 끝까지 법적, 역사적 책임을 묻겠다"고 호응했다.

단체는 "채해병이 순직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야 책임을 가리는 판결이 나왔다"며 "고인과 유족의 회복할 수 없는 피



해, 국민적 분노, 해병대의 명예 실추와 국방 신뢰 훼손을 생각하면 결코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판결"이라고 강조했다.

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"채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관련된 진실이 이제서야 조금 밝혀진 것 같다"며 "아직도 밝혀져야 할

진실은 더 많이 남았다"고 말했다. 

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(부장판사 조형우)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

다. 

수해 현장을 총괄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상현 전 해병대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 금고 1년 6개월, 이용민 전

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,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  

이 사건은 순직해병 특검팀(특별검사 이명현)의 '1호 기소' 사건이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friend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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